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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elf-concept in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grades 3-6). 454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ere 

survey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self-concept among 

the low-income families children were relatively different. For boys, the major influential individual 

variable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grade, stress, and the father’s affective attitude. For girls, the 

major influential individual variable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stress, support from friend, father’s 

affective attitude, and grade. Second, through this compariso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that affected children’s self-concept. This study proposes interventions to 

improve their self-concept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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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 아동 빈곤율 변화 추이를 보면 1990

년대 중반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대는 약 

13%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약 130만 

명의 아동들이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저소득가정 아동의 경제적 자원의 결핍은 아

동기 뿐 만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속적

이고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며 특히 

빈곤은 아동자신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움으로 

아동은 무기력이나 절망감을 경험하고, 낮은 자

아개념, 우울, 또래관계의 어려움,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 낮은 사회적응력을 나타내고 있다

(McLeod & Shanahan 1993; Min 2000). 이러한 상

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력을 증가하는

데 있어 자아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긍정적

인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와 수

용의 태도를 갖게하여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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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Kim 2008).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며 그

것을 기초로 일생동안 삶을 영위해 가는데 이를 

자아개념이라 한다. 아동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

는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자아개념은 자신의 신

뢰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격발달과 깊은 관계

가 있고, 일생동안 인간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준다. 즉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관점의 총합으로 자신에 대해서 갖는 지각, 

생각 및 태도의 종합적 형태로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 자신을 보호하는 탄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아개념

이 높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스스로

를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

로 생각하며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을 나

타내며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

응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

개념이 낮은 아동은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

를 하며 우울, 불안, 일탈행동, 자살 등의 심각한 

심리행동문제를 나타낸다(Lee & Kim 2009; Lee 

& Kwon 2006; Park & Cheon 2008). Harter(1985)

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

신을 기술하고 자신의 유능감이나 적절성을 또래

등과 비교하여 판단하면서 점차 정확히 자아를 

지각하게 됨으로 아동기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은 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Werner와 Smith 

(quoted in Han 2008)도 아동의 자신에 대한 긍정

적 지각은 성인기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

신과 인정은 아동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부정적 환경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

도록 도울 수 있는 보호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동기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발달은 아동

기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특히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은 저소득가정 아동이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

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Lee & Kwon 

2006). 이러한 자아개념은 단순히 생득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발달과 경

험의 축적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 아

동의 특성과 부모, 또래 등 환경요인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rter 1985). 

즉 아동의 자아개념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

녀 의사소통,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의 환경 요인

과 성별, 학년, 스트레스, 대처전략 등의 아동의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아동의 스트레스

와 자아개념(Son et al. 2008), 부모양육태도와 자

아개념(Do 2008; Kim & Jang 2007; Kim & Yoo 

2002; Lee & Kim 2009) 등 아동 요인, 환경 요인 

중 하나의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아동의 특성, 환경요인을 포함한 연구는 극히 소

수이며 연구대상도 일반아동이나 청소년이 대부

분이다(Do 2008; Jeong 2010; Kim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요인, 환경요인을 선정하여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저소득층 아

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에 기초하여 환경요인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아동요인에서 성별, 학년, 스

트레스를 개별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핵가족이 확대되고 여성의 

자아실현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

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

되었고, 실제적으로도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참여

가 확대되었으며 아버지의 역할이나 양육태도가 

아동들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들이 보고되고 있다(Do 2008; Kim & Jang 

2007; Kim & Yoo 2002). 즉 아동은 발달과정에

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신뢰감, 애착, 성역

할, 자아개념 등을 발달시키며, 자신의 가치를 평

가한다. 특히 아버지의 수용적이고 민감한 애정

적 양육태도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

념과 관련이 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아동에게 분명한 통제를 가하면서도 온

정적이며 아동에게 성숙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며 이러한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부에 대한 신뢰

감을 증진시키며 아동으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성

인이나 또래와 협동을 잘하는 등 사회적 유능성

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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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는 영향은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가에 의하여 중재되며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수용

적이며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동은 저소득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고 자녀의 문제행동은 감

소하고 아동의 자아개념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Eo 1998; Jeong 2003). 또한 아버지가 애정

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낼수록, 양육참여가 많을수

록 아동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고 아동의 문

제행동은 감소하였다(Do 2008; Kim & Jang 2007; 

Kim & Yoo 2002). Buri와 동료들(quoted in Eo 

199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등

학교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하여 50%이상의 설명

력이 있었고, 아버지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

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또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Jeong(2010)의 연구에서는 남자청

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또래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여자 청소년은 또래관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별

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는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Han 2008)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

는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

개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에 따라

서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저소득가정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정서적 결핍

이나 좌절감을 고려하여 애정적 양육태도를 선정

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친구관계는 자발적인 상호의존관계로 아동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의 방식과 사회

적 기술, 대인관계의 기초,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

능력 등을 배우며, 친구사이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서적 지원 및 갈등을 바탕으로 사

회적 행동과 심리적 적응을 발달시켜 나간다

(Furman 1996). 긍정적인 친구지지는 안정된 정서

를 갖도록 도와주며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하

며, 자아개념의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 친

구에게 거부되는 경험은 우울증, 고독감이나 비

행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다. 특히 여아들은 친구관계에서 개인적인 감정

이나 생각들을 나누면서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남아들은 신체적인 활동을 함께 함으

로써 서로 친밀감을 쌓아간다(Bukowiski & Hoza 

1989; Han 1996; Kim 2000; Parker & Asher 1993; 

Perry et al. 1988). 또한 Mendelson & Aboud 

(quoted in Chong & Chong 2007)는 연구에서 친

구지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제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둘째, 친구는 필요한 

정보를 주거나 도와주는 도움을 제공한다. 셋째, 

친밀감으로 친구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개인의 욕구나 기

분을 민감하게 알아주는 기능을 한다. 넷째, 친구

와의 안정된 관계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

는 신뢰감을 준다. 다섯째, 친구는 자신을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제

공한다. 여섯째,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격려와 

위로 등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아동에게 학교 환경의 중요성, 특

히 아동의 친구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구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친구관계를 신뢰하는 아동

일수록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

다(Blum et al. 2002; Chong & Chong 2007; Han 

1996; Han 2008; Schwartz et al. 2000). 그러나 친

구지지가 자아개념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 선행연구들도 있다. 저소득층의 반사회적 성

향이 있는 친구들의 지지는 아동의 부정적인 자

아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또래지지가 낮은 아동들

이 더 높은 자아개념과 더 높은 적응수준을 나타

내었다(Dryfoos 1990; Jeong 2003; Kim 2004). 또

한 MacNeil 등(2000)의 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 

시기에 또래로부터 조언이나 정서적 지원을 얻는 

경우 부정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친구

의 지지를 받는 아동이 친구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의 친구지지와 

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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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저소득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

다. 또한 소수의 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부

모의 관심과 지지가 부족한 저소득가정 아동은 

청소년기로 성장할수록 친구역할이 중요함으로,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의 태

도를 갖게하여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

는데 중요한 자아개념 발달에 저소득가정 아동의 

친구지지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

운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 기초자료를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아동기는 신체, 인지, 사회심리적인 면에서 계

속적인 성장 및 변화과정을 겪는다. 또한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학업에 대한 과잉기대와 친구들 

간의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더

구나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동의 스트레스는 그 

자극의 정도에 따라 중대한 삶의 사건과 일상적 

스트레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들에게 있어

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보다는 부모님의 

간섭, 친구가 놀리거나 무시하는 것, 학업 과정에

서의 스트레스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문

제들에 의해 낮은 자아개념,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 현상이 더 의미 있게 설명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Nam 2009).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모관련, 친구관련, 학업관련, 교사관련 스트레

스 등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로 불안이나 불만, 걱정, 짜증, 긴장, 고통, 부담

감 등이 포함된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축적되

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로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계속적인 스트레스의 압박은 아동의 심

리적인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자

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취약한 가정환경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

향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소득가정 아동들

의 스트레스 수준을 이해하고 자아개념에 마치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 스트레스와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보면, 

Jeong과 Lim(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중 6학

년의 자아개념의 수준이 제일 낮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은 낮았다고 보고하였

으며 Son 등(2008)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은 낮았다. Nam(2009)의 연

구에서 자아개념의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지고 스

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았다. 그러

나 빈곤으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

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초등학교 시기는 동성의 친구와 친하게 놀면

서 동성끼리 몰려다니며 사회의 규범에 대해 배

우고 이성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남녀의 심리사회

적 특성과 생활방식의 차이가 두드려진다. 또한 

아동들은 어릴 때부터 성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사회로부터 강요를 받고 성별에 대한 사회적 태

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이 다

른 특성을 보인다. 즉 남아는 여아에 비해 신체

능력 관련 자아개념을 높이 지각하고 있으며, 여

아는 부모관련 자아개념을 높게 지각하였다(Kim 

2009; Nam 2009). 또한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Kim(2008)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남학생의 자아개념에는 친구관계, 부모

와의 관계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고 여학생의 자

아개념에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순으로 영

향을 끼쳐 남학생은 친구 영향력이 더 컸고 여학

생의 자아개념은 부모의 영향력이 더 컸다. Laible 

등(2004), Kim(2009)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자아

개념에 또래영향력이, 여학생의 자아개념에 부모

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Jeong 

(2010)은 남녀 모두 또래보다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더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아동의 자아개념의 특성과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보호요인인 자아개념의 증진방안이 아동의 성별

에 따라 다르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개념에 대한 성별 차이를 연구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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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살펴보면, 남아의 자아개념이 여아보다 높

다거나(Jeong & Lim 2007), 자아개념에 성별차이

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 등(Han 2008; 

Jeong 2010; Nam 2009)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

는다. 또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대상이 주로 청

소년이고 아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은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이 

어떠한지, 부모변인이나 친구변인, 개인변인이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 신체, 사회성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기 때문에, 유아의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시기보다 자아개념이 낮아진다(Jeong & Lim 2007). 

Jeong과 Lim(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중 6학

년의 자아개념의 수준이 제일 낮았고, Nam(2009)

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낮

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극소수

이므로 학년에 따른 자아개념을 규명하여, 성장

하는 아동에게 자아개념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

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복기 시기인 아동을 성

별로 나누어 아버지의 양육태도, 친구지지, 아동 

스트레스, 학년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소득가

정 아동들이 구조적 위험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아동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

아냄으로써 위험요인의 영향을 중재하고 보호요

인을 강화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 친구지

지, 스트레스, 학년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

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 광주광역시 소재 34개 지역아

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이

며 양친과 함께 생활하는 4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동의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응

답요령을 설명한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질

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응답이 끝

난 후 수거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한부

모 가정 아동의 질문지는 제외하였다. 연구에 동

의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의 거주지는 주로 저소

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하였다. 양부모가정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한부모인 아동의 경우 경제적 빈

곤 외에 결손가족이라는 가족구조로 인해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

득가정 아동의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가능한 제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의 성별과 학년은 Table 1과 같다.

Gender
Total

Boy Girl

Grade

3 grade 71 61 132(29.1)
1)

4 grade 41 54 95(20.9)

5 grade 45 74 119(26.2)

6 grade 48 60 108(23.8)

Total 205(45.2) 249(54.8) 454(100)

Table 1. Gender and grade of subject 

(N = 454)

1) %

2. 측정도구

1) 자아개념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Nam(2009)

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였다. 자아개념은 

신체능력, 신체외모, 친구관계, 부모관계, 학업, 

일반자아 등의 내용을 측정하였으며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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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

었고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합산

하였다. 17점에서 68점 사이의 응답범위 중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들

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2) 아동의 환경 요인

(1)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Park과 Lee(1990)의 양육행동 검사도구

중 애정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아

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걱정해주며, 아버지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

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양육

행동 중 애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한 것은 저소득

가정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정서적 결핍이나 좌절

감을 고려하여 자아개념의 보호요인으로 선택하

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

답점수는 10점부터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보다 

애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3

이었다.

(2) 친구의 지지

친구지지는 친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정, 

정보, 도움, 물질적 원조 등의 긍정적 자원에 대

한 아동의 평가로 정의한다. 아동의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an(1996), Ju(2004)가 사용한 척

도들을 기초로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내용으로 하였으며 6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문항내용은 친구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의견

을 존중해주는지, 내가 필요로 하는 학용품이나 

물건을 마련해주거나 빌려주는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지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아니오’에서 

‘예’의 2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9이었다.

3) 아동 개인 요인

(1) 일상적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는 Han(1996), Nam(2009)이 사

용한 척도들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내용은 

부모 및 가족관계,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 

교사관계,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

이며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점수는 11점부터 44점 사이에 분포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었다. 

(2) 아동의 성별과 학년

아동은 성별과 학년으로 분류하였고, 학년은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위한 자료분석은 SPSS

통계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는데 

먼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를 구하였고 t-test, 일원분산분

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저소득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즉 자아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Variables Gender M SD t

Self-concept
Boy 53.01 8.09

-1.34
Girl 54.05 8.20

Table 2. Difference in children's self-concept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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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 Girl

Grade M SD Duncan Grade M SD Duncan

3 grade 55.70 7.76 a 3 grade 55.80 6.86 a

4 grade 52.82 6.44 ab 4 grade 55.04 9.56 a

5 grade 52.35 8.08 b 5 grade 54.35 7.96 a

6 grade 49.82 8.49 b 6 grade 50.95 7.32 b

F 5.65*** F 4.35** 

**p < .01, ***p < .001

Table 3. Difference in children's self-concept by grade 

Father’s affective attitude Friend support Stress Self-concept

Boy

Father’s affective attitude 1

Support from friends -.13 1

Stress -.46*** .18* 1

Self-concept .39*** -.14* -.45*** 1

Girl

Father’s affective attitude 1

Support from friends -.17** 1

Stress -.46*** .23*** 1

Self-concept .36*** -.33*** -.45*** 1

*p < .05, **p < .01, ***p < .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children by gender

2.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

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아

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친구지지, 아동

의 스트레스,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자아개념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DW)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재확인하고 잔차간 

자기상관 유무를 검토하였고 회귀모델에 대한 회

귀진단(F검증)을 실시하였다. VIF계수는 1.01 - 

1.47범위로 1점대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W계수도 2.07 - 2.24

로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

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1) 학년에 따른 자아개념

저소득가정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개념은 남아(p<.001), 여아

(p<.01) 모두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5학년과 6학년이 3학년보다 자아개념 점수

가 낮게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6학년이 나머지 

학년보다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다.

2) 자아개념과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분류하여 Pearson

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저소득가정 남아의 자아개념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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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cept

Boy Girl

Independent 

variables
B β B β

Father’s affective 

attitude 
.36 .22** .29 .17**

Support from 

friends
-.49 -.11 -1.15 -.25***

Stress -.29 -.25*** -.34 -.29***

Grade -1.81 -.27*** -1.27 -.16**

F 18.59*** 26.45***

R² .28 .32

*p < .05, **p < .01, ***p < .001

Table 5. The effects of variables on the self-

concept of children by gender

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r=.39, 

p<.001), 친구지지(r=-.14, p<.05), 스트레스(r=-.45, 

p<.001)가 아동의 자아개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이 아버지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

록 남아의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고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록 남아의 자아개념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정 여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r=.36, p<.001), 

친구지지(r=-.33, p<.001), 스트레스(r=-.45, p<.001)

가 여아의 자아개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여아의 자아개념의 점

수가 높고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일상적

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여아의 자아개념은 

낮게 나타났다.

3)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학

년, 아버지의 양육태도, 친구지지, 남아의 스트레

스가 남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학년(β=-.27, p<.001), 스트레스

(β=-.25, p<.001),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β

=.22 p<.01)순으로 남아의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

향을 나타냈으며(F=18.59, p<.001), 이 때 설명력

은 28%이다. 즉 학년이 낮고,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

정적일수록 저소득가정 남아의 자아개념이 더 높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 여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β=-.29, p<.001), 친구지지(β=-.25, p< 

.001), 아버지 양육태도(β=.17, p<.01), 학년(β

=-.16, p<.01)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F=26.45, p<.001), 이 때 설명력은 32%가 되었다. 

즉 여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적고, 친구지지

가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학년이 낮을 때 저소득가정 여아의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

버지의 양육태도, 아동의 친구지지, 아동의 스트

레스, 학년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없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자신에 대한 개

인적인 느낌 및 평가, 가치감 등 자기능력에 대

한 지각은 성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Han 

(2008), Jeong(2010), Nam(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학년에 따라 자아개념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년은 자아개념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이 낮아졌는데 특히 6학년의 자아

개념이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6학년

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신체적으로 급격

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달상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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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해야할 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업준비로 인

한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 그런데 저소득가정 아동들은 발달지위상

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또래등

과 비교하여 판단하면서 자아개념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아동이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에게 발달단계에 적응

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

록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영

향력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아는 학년, 

스트레스,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순으로 영

향을 미쳤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친구

지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학년 순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녀의 자아

개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스트레스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

향을 미쳤다. 저소득가정 아동이 부모 및 가족관

계, 경제적 곤란, 학업, 교사관계,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낮은 자아개념과 부적응

을 초래하고(Mahon et al. 2003; Nam 2009), 스트

레스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낮은 자아개념을 나타

낸다(Compass et al. 1988; Han 1996; Nam 2009). 

그런데 높은 자아개념은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아동으로 적응유연성을 높게 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탄력적 역할을 하므로 자아개념

을 낮추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아동에게 제공해야한다.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저소득가정 아동

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

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하고 자녀를 이해

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애정적인 양육태도

는 아동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며, 

또래나 사회관계에서 아동의 유능성을 향상시키

고 이로 인해 아동의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이

는 가정의 경제적 곤란의 영향을 중재하여 아동

의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버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건강하고 유능한 자녀발

달을 위해, 지역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지역아동

센터에서 아버지에게 아동발달, 아동양육 방법,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에 관한 부모교육을 활

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졌으며 특히 학년이 남아들에 대

한 영향력이 큼으로 남아들을 배려한 자아개념 

향상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친구지지는 남녀 모두 자아개념과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 친구지지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

아개념에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일반가정 아동에게서 친구지지가 사회심리적 특

성에 보호요인(Han 1996; Wentzel & McNamara 

1999)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친구지지는 

남아의 자아개념에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나타나

지 않았고 여아의 자아개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별의 차이를 나타냈다. 친구지지가 아동

의 가치를 인정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우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Han 1996; Schwartz et al. 2000)와는 일치하지 않

으나 저소득층의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친구들의 

지지는 아동의 적응수준을 낮추고 또래지지가 높

은 아동들이 더 낮은 적응수준을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Dryfoos 1990; Jeong 2003; Kim 2004; 

MacNeil et al. 2000)와는 일치한다. 가정의 경제

적 어려움으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저

소득층의 아동들이 필요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할 

때,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성향이 있는 

또래로부터 조언이나 정서적 지원을 얻는 경우 

부정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그럼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 같다. 특

히 여아의 경우 동성 친구와의 친밀감을 중요하

게 여기고 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적응요인으로 나타났다(Dryfoos 1990; Kim 

2004; MacNeil et al. 2000). 그러므로 가정의 자원

이 부족한 저소득가정 여아들이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 학교의 상담교사나 지역아동센터 교사

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나 개별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저소득가정 여아들을 도와야 할 것이

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어디

를 다니는지, 친구집단 특성은 어떠한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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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부

모를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친구

지지는 남아의 자아개념에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

지 않았다. 이는 남아들이 또래집단의 소속여부

를 중히 여기고 부모보다는 또래 영향을 많이 받

는다는 연구(Kim 2009; Laible et al. 2004)와는 일

치하지 않으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애정적인 양육태

도가 또래요인보다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더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eong 2010)와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가정의 경제

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정에 집중

하여 친구관계를 멀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관된 연구결과가 부족함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아의 자

아개념에는 학년, 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태도

가 유사하게 영향력을 미쳤으나 여아의 자아개념

에는 스트레스와 친구지지가 더 큰 영향력을 나

타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획일적

인 중재와 서비스보다는 성별에 따라 위험요인을 

중재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북, 

광주광역시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을 대

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 하기위해서는 여

러 지역을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

겠다.

둘째,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친구지지가 자아개

념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본 논문에서는 

친구지지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만 살펴보

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부정적인 친구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진다면 저소득가정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을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

의 빈곤율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아동기의 긍정적

인 자아개념의 발달은 아동기 중요한 발달과업이

며,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을 연구함으로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위험요인을 

중재하고 보다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보와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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